
항암·항바이러스 촉진 단백질 규명!
울산대 이현우 교수 , 종양·만성바이러스 질환 치료 가능성 제시

인체의 면역반응에 관계하는 T세포가 항암·항바이러스 작용을 촉진하는 과정이 규명돼 종양 및 만성바이러스

질환의 치료 가능성이 새로이 제시됐다.

과학기술부에 따르면, 울산대학교 면역제어연구센터 이현우 교수가 공동자극단백질 4-1BB 자극에 의한 면역관

련 T세포(세포매개면역림프구)의 항암·항바이러스 작용 촉진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이현우 교수는 소속 연구센터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공동작업자극에 의한 항암 및 항

바이러스성 세포매개면역림프구의 활성증진과 분자면역학적 기전을 연구한 결과, 4-1BB

공동자극단백질이 특이적 신호전달 과정을 통해 세포주기 진행을 증가시켜 많은 양의 림

프구 형성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생존을 증진시킨다고 밝혔다.

또 4-1BB 공동자극의 살해 T세포에 대한 작용이 특정 항원의 작동 및 기억 세포매개면

역림프구로 분화를 촉진시켜 바이러스 감염세포 및 종양세포를 강력하게 파괴하게 된다고

설명했다.

T세포에 의해 매개되는 면역반응은 2개의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이중 4-1BB가 각

종 암치료, 자가면역증치료 및 만성감염성질환에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물질로 알려져 왔

다. 4-1BB를 자극하면 항암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, 4-1BB를 차단하면 자가면역증 치료효

과가 나타난다.

4-1BB 신호전달 연구는 1999년 과학재단 지정 우수연구센터로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며 2002년

11월 미국 면역학회에서 발간하는 세계적 면역학술지 <Journal of Immunology>에 발표해 순수 국내에서 이루어

진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.

이현우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세포매개면역림프구 수용체, 공동자극수용체 자극에 의한 작동 및

기억 세포매개면역림프구 분화의 신호전달 연구를 주도해 4-1BB에 의한 암 치료 및 백신효과 증진 연구에 기여

할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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